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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제지기업 국내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40억원 부과 … 한국시장 침투 위해 저가공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에서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동남아시아 제지기업 4곳에게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1년 2월부터 3년간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도네시아의 인다키아트와 싱가폴의 에이에프피

티, 타이의 어드밴스페이퍼, 중국의 유피엠창슈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는 <AAA미팅>이라는 회합을 통해 아시아지역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협의했고 한국은 시장규모가 크

고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춰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4개사의 국내 복사용지 시장의 점유율은 2002년 26.8%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56.5%로 높아졌는데 한국

시장 침투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내제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가격을 인상할 때도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국 및 인근시장을 홈마켓으로 간주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키로 합의했으며 내수 판매가격이 한국시장 

수출가격보다 높아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제지카르텔 제재는 공정위가 처리한 3번째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과거에 처리한 2건은 미국과 유럽 

등이 공개한 재판결과를 활용한 반면, 이번 사건은 신고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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